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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25년 민족의학연구원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공동체 양생’입니다.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생（養生）’이라는 말은 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양생（養生）’은 전통의학의 핵심 개념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와 병 예방을 넘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추 

구하는 철학적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심포지엄을 통해 밝혔듯이，민족의학연구원이 지향하는 가치와 활동은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정보를 전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 

의학연구원의 지향은 '양생（養生）’ 개념과 바로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통 개인의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던 ‘양생（養生）’ 개념을 

검토하여，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 양생（養生）’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미 개인과 지역의 연결이 초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연결의 정도 또한 개인의 생각과 마음, 행동과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 

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개인만의 ‘양생（養生）’을 논하는 것은 이 

미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사회•생태계를 아우르는 실천 지향 

으로서 ‘공동체 양생（養生）’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 

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20일

（재）민족의학연구원 이사장 서유석



발표 1.

생태적 통찰의학의 가능성

최종덕

（독립학자, 상지대 명예교수）



한의학, 생태적 통찰의학의 가능성

최종덕（독립학자. philonatu.com）

1. 통찰의학으로서 한의학 설정

한의학은 옹에 대한 의료 기술에시 시작되었지만. 의술을 실선하기 위해 실학적 자 

연관과 문화적 인간관 및 역사적 사회관의 통합 네트워크가 중시된다. 이 논문은 한 

의학에 대한 이리한 통합적 이해방식을 이른바 통찰적 한의학 혹은 ••통찰의학” 의미 

를 통해 접근한다.

••통찰의학"은 ••관찰의학"과 대비된 개념이다. 관찰의학은 환원주의 존재론과 사실 

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재현주의representat ion 인식론을 기반으로 분석주의 방 

법론에 익존한다면. 통살의학은 주객관 이분법을 탈피하여 담론과 임상의 결합을 강 

조하고 신체를 객체화시킨 대상중심 존재론이 아닌 관계중심 존재론을 지향한다. 예 

를  들 어 보 자 .  관 찰 의 학  관 점 에 시  신 체  장 기 의  해 부 학 적  이 식 이  원 리 적 으 로 i n 

pr inc ip le  아무 문제없다. 한편 통찰의학 관점에서는 신체 장기 각각은 대상화된 고 

립객체로 될 수 없다. 만약 해부학적 장기 교체/대체를 시도한다면 해당 장기만이 아 

니라 그와 연관된 다중의 신체 관계망 전체가 교환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신체관계 

망 전제 교체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시양의학익 생의학과 동아시아 전통의학익 경계를 관찰의학과 통찰의학익 이분법적 

구분으로 대신할 수 없다. 오늘의 일선 한의린에서 실행되는 한방임상에 있어시 통살 

익학익 정신이 상당 부분 마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전통의학익 자 

연관과 그에 따른 한의학의 의료방법론은 현대 생의학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리고 

대채적으로 동찰의학 범주에 가까울 것으로 여겨지거나 혹은 그렇게 기대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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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살익학. 09 observational med.

서 다긴 d卜기ᄍ—z빠—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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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외과 88
• 표상과 재현 representation

이 논문은 통찰의학익 당론을 익미학하려고 하는 것인대. 통찰의학의 개념을 기존 

재도화된 한의학 범주에서 벗어나 개방된 •문화의학’ 범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재도 

의학 범주가 아니라는 정에서 필자는 '생태적’이라는 수식어를 더 었어서 '생태적 통 

찰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의학익 내용을 논의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시 생태적 통찰의학의 의미를 •운동성•과 '위상성' 그리고 _관계 

성'과 •공동체성'이라는 4가지 톡징으로 해명하고. 통살의학이 문화적 청단성 

transve대ality)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모색한다시

&
① 운동성kinology 도와 기는 자연익 자기운동성이다

0 위상성topology 초월적 관리자오업온 없다

③ 관개성relatedness 인간과 자연은 연속적이며 상호연결새다

必 공동새성community 개인이 아닌 공동세 앙생이다

2. 운동성에 대하여

주역에 •선도'라는 말이 있다 선도는 원래 하늘의 운행방식을 의미했다. 낮과 방익 

변화가 그것이며. 정기의 변화가 신도의 현현이었다. 이러한 주기적인 하늘의 운동 알 

고. 하늘에는 풍규식적인 운동쯩이 많았다 일식이나 정식 아니연 별똥별들이 그것이 

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주기적인 변화와 당리. 규식적이지 않은 의외의 자연 변화 

는 뭇사람§에게 대단한 충격이었다, 그리한 하늘익 운동성은 하늘민의 문재가 아니 

라 바로 딩에시 사는 사람돝익 일상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주기성 운동은 사 

1) 이 굴에니 •롱실익학•거 •생대적 롱십익학'은 대새로 갈온 의미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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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땅 사이의 관계에 직접 영앙을 주었으며 불규식 운동성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익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시 하늘의 주기성 운동은 농사짓는 일의 시절을 

맞추고 알곡과 열매익 수확과 저장 및 교환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다. 불규식적 하 

늘의 운동성은 정치악 종교에 직걸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의 변화욜 예고하는 징 

조나 은유적인 지표로시 여겨졌다. 예를 듭어 별동별온 사람의 탄생과 죽음옵 온유했 

으며. 경식은 새상사의 학평이나 인간사의 대소사에 대비했으며. 태양의 혹점현상이나 

일식은 정치 한경의 불길한 징조로 보았다. 개기일식 같은 하늘의 변학는 세상을 뒤 

엄을만한 혁명을 예고하는 징조이기도 했다.（間元占經: 최종덕 2000. 170-3）

*선도' 개념은 이후 종교적 신앙의 원형archtype으로 작용했으며 새속의 생활사를 

비추는（반영하는》거울로 구실했고 신인감응의 사회사적 렌즈로 작용했다. 고대 중국 

과학사가 이문규는 신학에서 선인감응의 설학으로 전한된 선도 개념이 춘춘 시대 이 

후부터라고 한다.（이문규 2000. 3장） 이때부터 천도는 인간사 도덕의 반영 기준으로 

보기도 했으며 자연의 총체적 법식체계로 간주되었다. 도덕경에시는 선도가 •저절로 

그리고 스스로 그러한’ 자기운동성을 갖는 자연으로 묘사된다.（도덕경 25장》

하늘은 땅의 지표가 되었지만. 그 지표의 위상은 서양적 이데아의 위치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인간이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는 내재적 지표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 

다. 선도는 하늘의 운행방식이었지만 동시에 땅의 운행방식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또 

한 인간 대소사의 운행방식에도 그대로 상응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하늘의 의미는 지 

리한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Henderson 1984, 34-5）

예를 들어 산과 해의 높낮이가 적절한 관계 f  유지할 경우에만 음양 개넘이 영성될 

수 있다 몽고 땅에 이어지는 북쪽 초원지대나 만주 땅 너머 툰드라 지역 혹은 시북 

부 사막지역에는 해의 높이가 낮고 산이 많지 않아시 음양 개념 설정이 어업다 음은

산에 비신 해의 그늘이었으며 양은 해가 직접 비신 곳을 알한다. 그러다 해가 서쪽으

로 기우는 지넉이 되면 아심의 음지가 양지로 되고 양지가 옴지로 믹어 버린다. 그래

시 음양은 절대적 점유를 차지하는 소여 실체 개넘이 아니라 그 자세로 운동성을 어

금은 운동자 개념일 수밖에 없었다.

오행 역시 마산가지이다. 오행이 가능하러연 풀과 나무가 새싹을 듬우고 푸르러지 

다가 다시 낙업 지는 그런 산이 있어야 하고. 겨우내 얼었던 눈이 녹아 을러호어가논 

개신이나 강과 같은 들줄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의 몸을 피압 수 있논 동굴이 

나 골마기. 또한 벌판옮 •아시는 적성한 바람도 있어야 하며.  산과 숲익 나무돌이 

번개에 맞아 산著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야 하며. 진흙과 돕. 나무半리가 비진고 들 

어악 바위가 S•파 흙으로 부서지고. 추워시 물이 얼옹이 되고 금과 온. 동과 주석이 

신숨티는 쇠덩어리도 있어야 안다 그래시 오행 사유의 탄생온 설기나 기후 변화의 



운동성이 적은 사막이나 초원 혹온 열대지방보다는 정기 운동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형의 온대성 농업지역에시나 가능했다.

자연지리 한경의 운동성 조건온 결국 그 지리에 어울리는 선도와 같은 역법이나 설 

학 혹온 정치구조-> 낳게 하였다. 이러한 선도익 형성과정은 필연적으로 땅과 하늘과 

사람익 운행구조를 동형적으로 isomorphic 인식하게 했다. 사람과 땅이 운동하는 린 

리와 하늘이 운동하는 원리가 동등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유구조 

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사유 및 종교적 신앙의 형태룰 갈라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의었다. 서양적 사유구조의 핵심에 신神이 있다면 동양적 사유의 핵심에는 도道가 있 

다는 뜻이다.

물론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획하는 일은 일반학익 오류I 범하는 지름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앙 사유구조의 핵심에 신이 있다는 명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강한 사유구조의 기를이다.（야마다 1994. ••패턴. 인식. 제작"편》마산가 

지로 동양 사유구조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지만. 포괄적 의미로 

시 도의 자연설학으로 볼 수 있다. 그것도 한자문화권 내에시 가능한 말이지만 말이 

다.（최종덕 2025, 83-5）

기의 운동을 작동하는 도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온 모두 예익 없이 '저 

절로’ 그리고 •스스로’ 변화하는 자기-운동성을 갖는다. 예롤 들어 노자에서 ”만울의 

스스로 그리함을 도악줄 뿐이다"WIS物之自然라는 글귀는 익도적이거나 목적적이 아 

니라 자기（자연》-스스로 그렇게 되어가는 자기운동성을 중시안다는 뜻이다.（줄리앙 

2019, 51）

기익 승복과 위산의 운동을 알하는 대에는 그런 승복의산 운동을 통하여 기가 분유 

되어진다논 뜻올 포앙한다 분유된 기는 분화된 기differenzierte 이롭 의미하고 분유 

이전의 기는 미분화 상태의 기 undifferenzierte qi로 이해하면 된다. 미분화된 기린 

무감응 즉 Æ익 상태용 알한다 미분화에시 분화 상태로 분유하는 과정에시 자연의 

오든 사물마다의 앙적인 본세가 필요하다.

예몰 들어 신세 항상성은 분화된 기익 소산상태이지만 동시에 익부 한경과 의산승 

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률 말안다. 생의학 측면에서 알하자면 인간새포에서 

혈액 새포악 장 상피 새포플 중심으로 매일 약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새 

포로 교세되는대. 새포는 지속적으로 운동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항상성 상태를 유지한 

다. 이률 소산상태라고 말하는데. 소산상태는 몸의 운동성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앙상 

이다 에너시 혹은 기익 상태가 소산되기 이전 상태인 질적 본체가 양적 본체로 분유 

되거나 다시 동안되는 자기운동성 과정이 우리 인체에시 어정게 현현티는 지플 관찰 

아고 성살하는 것이 동아시아 전롬의학익 含발이며 과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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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명산 '一陰一保之讚Æ”을 알하는 주역 계사전에서 추연의 음양가에 이르기까 

지. 암재내경과 암로학에시 상한론이나 본초경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가 

장 강조하는 자연의 자기운동성 사레가 바로 옴양과 오행이다. 옴양익 대립과 상호 

전한으로부터 물질과 생명의 작동이 생긴다. 역학과 황로학이 만나 생긴 주역 참동계 

에시 불 때 기 운동의 주기성과 규칙성은 실기의 변화나 곡식 앙산의 양태악 일접하 

다 자연의 운동이란 결국 만물이 생성되고 소열되는 과정이다. 만물의 자연 생성과 

변화는 건곤의 음양으로 설명된다. 인간도 음양으로 운동하는 기익 산물이다. 음양의 

운동과 변화가 인간에게나 자연에게 동등하게 작용된다. 그런 의미로 인간과 자연의 

운동 동형성을 일걷는 신인합일의 자연관이 언급된다.《張受成 2008. 39）

동양철학의 선구자이셨던 배종호 선생님의 이야기 하나를 사레로 들어보자 선생님 

께시 생전에 미국 여행을 가셨는데.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오셨다. 배 선생님은 우리나 

라 철학적 풍수이론익 일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약간 짓궂온 

질문을 했었다. '선생님. 그랜드 캐니언에도 우리 풍수가 맞습니까?’ 선생님께서 웃으 

시며 답변을 주셨다. '풍수가 중국에서조차도 내륙에는 좀 맞지를 않듯이 지형적 조건 

이 중요한 것 같아. 미국은 동부 쪽에 가니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랜드 개니언이 

있는 서쪽은 잘 안 맞더라.'라고 말하셨다. 이 말은 •기'가 지리 지형과 기후 풍토라는 

자연의 운동적 요소악 분리팁 수 없옴을 익미하며. 이것이 운동성 개념의 중심이다.

기익 존재론적 범주는 인류학적 접근과 지리학적 접근을 포용해야 한다. 기를 관념 

화된 개념에 한정시키지 말고. 기가 의미론적으로 적용되는 지리적 땅의 기질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악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형이상학적 개념이 

나 언어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氣）익 가장 큰 특징은 기 자체가 

세계악 인체의 운동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이지만 서구의 원자론적 단위가 아니라 그 

제체로 운동하는 과정적 단위를 의미한다는 대 있다.

기익 존재론적 운동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기 기반 운동성 존재는 운동성을 정지성（정지된 원자》으로 설명하는 서양 존재론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운동성을 운동성 자체로 설명하기 때문에 언어로 구조화되기 

어려워진다.

② 분학린 기는 미분학 기익 재구성된 결과이다 항상성을 유지하지만 정세되지 않은 

소산성을 지닌다.

③ 해악 달과 벌＞익 하루 운동과 절시 운동 혹은 이 땅의 기후번화악 같은 자연지리 

익 운동성은 새계의 운동성이나 몸의 운동성과 동형적homomorphism이다

④ 운동적 현상이나 구조를 설명explain하고 이해understand하는 사유주체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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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도 함께 운동적이어서 주체악 객체의 존재론적 이분법은 처음부터 없었다.

3. 위상성에 대하여

3.1 비국소적 위상공간topological space으로서 경험

내경에서 본 인간은 자연한경과 끊임없는 상관성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 자연 

온 시간과 함께 변화되므로 자연의 부분인 사람에시 경락의 흐름도 시간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관계망이라는 표현올 썼다. 경락의 비국소적 공간성이란 

외부 한경의 타자악 자아의 경계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 받음을 함의한 

다. 그 영향력 요소의 하나로서 시간적 변화 즉 E時의 질서악 경락의 흐름 사이의 

관계 등이 경락의 역사적 관계망의 노드nodes이며. 동익학에서 말하는 •맥-은 이런 

노드에 유비일 수 있다.

경락의 공간성은 공간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간적 위치 개념으로 경락의 의 

미가 파악되기 어럽다는 뜻이다. 경락의 존재는 ‘실재'하지만 물리적 공간의 개념 범 

주에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락의 존재는 초공간적인데. 초공간성온 오 

해룹 받을 수 있는 관념이라서 •비국소성" non-locality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 

다 경락의 존재는 비국소적으로 •실재’한다.

氣를 분석과학으로 측정하리는 시도들. 예를 들어 온도 의존형 적외선 장비. 전자기 

린리쫄 이용한 전자기 장비. 간섭을 이용한 레이저 장비 등등의 시도들이 있어왔 

다.（Feinstein 2022） 그러나 경락의 기의 흐름을 분석하거나 측정하는 과학적 장치는 

아직 없다 그 이유는 경락이 기본적으로 질점（«點.mass point》역학의 국소적 공간 

대상이 아니라 과정적 운동성이라는 톡성에 있다. 경락 부？］나 혈맥 위치는 3차린 공 

간 개념으로 지정되기 어럽다는 뜻이다. 경혈 운동의 원동자 I  氣라고 알합 때.  그 

기익 존재는 혈액이 아니며 전기장이나 자기장도 아니다. 혹은 자기장의 시극과 요극 

서림 독립린 모노몰monopole도 아니다. 경락이 공간적 위치용 점하는 특정 공간성 

이 아니라는 점온 관상 장비로 측정믹지 않는다는 난제를 낳는다. 경락은 기의 운동 

성이 맥점nodes으로 맺어진 부위이기는 하지만 공간성 혹은 공간적 국소성몹 갖는 

고정된 부위 개념과 전적으로 다르다 그래시 기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어러운 이유 

다. 중국의학사가 가노우 요시미츠는 경락의 기의 작용력옵 린격작용린리《force at a 

distance）라고 보았는대（가노우 1991）. 가노우는 기익 린격작용＞ 초공간적이라고 말 

했는데. 나논 이玄 •비국소성•으로 표현했다. 왜냐하면 초공간성이라고 할 경우 마치 

공간이 아닌 신비수의 범주로 오해받몰 수 있기 때운이다. 경락의 존재는 열관이나



장부기관처럼 국소적 공간이 아니라 비국소적 위상공간位相空問 non-local

topological space으로 배위되었다는 뜻이다.

위상공간익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에로서 관광지도츨 보자. 관광안내소에서 배포 

하는 관광지도 I  필서보면 지도에 그려진 관광지 표식은 실제의 공간거리악 무관하 

게 배속되어 있다.  명소들 사이의 실제 거리는 지도에 그려진 거리악 다르지만. 그 

지도는 위상공간 관정에시 지도소비자를 위한 고품질의 디이인으로 평가받올 수 있 

다. 또 다론 예로서 지하설 노선안내도를 보자. 대도시 지하설 노선이 않아서 교차역 

과 역간 거리롤 실제 지도 석도로 표시하기 어렵다.  지하설 노선도는 실제 거리악 

위치률 표시하는 석도공간이 아니라 （상호》관계악 연결의 정보를 알려주는 위상공간 

으로서 제작된다. 2023년 새롭게 제작된 서울 지하설 노선도에는 2호선 노선이 아에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위상공간topological space익 의미를 잘 보여준다

위상공간온 국소적 척도보다 비국소적 관계룔 우선으로 한다. 경락도 마산가지로 

위상공간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위상공간으로서 경락을 이해한다면 발가락 홍 

증을 치료하는대 국소적으로 무관해 보이는 무릎 부위에 왜 심을 낙야 하는지룹 수긍 

할 수 있다. 위상공간으로서 경락온 압롬점이나 일관 같온 국소공간이 아니라 정보普 

주고받는 비국소적 정보공간에 해당한다.

성보공간이라는 위상공간에서 비로소 기능과 작용인리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악 관 

런하여 경락을 이해하기 어리웠던 또 다른 관점은 경락올 심장과 피익 관계서럼 기능 

（작용》파 원리를 구분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기능과 원리가 하나라는 생각올 수용해야 

만 동익과학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기익 과악적 해석은 그 다음 과성이 

다.  예몹 돕어 동익학에서는 정신의 서소콤 뇌가 아니라 심장에 둔다.  니익 고유한 

작용이 문재가 아니라 니의 작용은 오장이 사기의 기능을 할 때 자동적으로 부수익는 

작용일 뿐이다. 동양의학에서 보는 （서양개념의》성신의 익미는 작용과 원리의 통합적 

측면을 살 보여 준다.

작용파 원리익 일원성은 기 실학올 이해아는 지롱길이다. 다론 예로서 기•신-정次 

神«익 상호관계플 들 수 있다.  신올 린리로. 기룔 작용으로. 그리고 정올 원리에서 



작용으로 이어주는 원동럭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신정 각각익 독립적이고 배타 

적인 고유 익미영역을 갖는 것으로 보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기는 서양 존재론에시 

그렇듯이 기룔 운동하게 하는 원리가 익부에 존재하는 •부동의 동릭자’（unmoved 

mover）로서 초월적 존재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순한하고 운동하고 생성소열하는 내 

재적 작용자이다. 옹은 존재의 원리가 존재 안에 함축딕어 있는 내재-익재 위상성 존 

재다.

3.2 복잡성과 중층성 그리고 얽힘의 의학

복잡성의 사레를 들어보자. 신장 결석이（P1》생겼을 경우 그 병리적 대응점이 귀 내 

측 부위 상단부（P2M1 나타났다고 하자. 홍채학에 근거하여 P2는 손바닥 어느 부위 

（P3》에 해당되고. 다시 그 부위 P3는 눈동자 왼쪽 하단 부위 P4에 해당린다고 치자. 

그리고 P4는 다시 미에 관계할 수 있다고 가상할 경우 이런 복잡한 feedback 현상 

익 인식론적 관계를 이체-문재 의존형 기존 선형적 함수를 통해 설명할 수 없다. 이 

런 상관성이 계통론의 역전파 복잡성complexity익 사레다.

게통론익 생되억임 중층성의 사레도 있다. 신장걸석이 생겼을 경우 오행설에 익해 

서 궁극적으로는 온옹이 전부 영향을 받게 된다. 신간심비폐의 상생 관계악 신비간패 

심익 상극 관계의 두 방향의 생되먹임（biofeedback》관계. 즉 상생라 상극의 2 방향 

작용이 2-3 번만 순한되어도 결국 5 가지 변수들의 가능한 상응관계룔 분석적으로 

밝히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오행계통론이 이체-문제（two-body-problems》를 벗 

어난 다세-문재many-body problems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재풀이의 해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오행의 위상성은 분식적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학 고유의 옴살론적 인치1 

게통관게익 특징이다. 오행의 다섯 가지 변수악 음양의 두 가지 변수들이 통합되어 

인세 안에서 발헌되며 동시에 한경（자연의 기》익 영향몰 주고받는 인체 정기신으로 유 

도될 수 있는 이항관계익 조합 가능수. 그리고 오행 중에서도 상생과 상극이라는 두 

방향 관게룹 고려하면 그 조합가능성의 수는 거익 무한에 가까울 것이다

내익부익 얽임. 주객의 얽힘 혹은 진단자악 피진단사익 얽힘은 동익학익 주요 특싱 

중  하 나 인  위 상 성 올  잘  보 여 준 다 .  진 단 자 악  피 진 단 자  그 리 고  진 단 장 비 익  얽 임 

entanglement익 사레는 아래악 같다. 칼리그라프나 적익선 온도감시 장치같은 모종 

익 탁월한 측성 상비著 발명하고 그 기게롤 동해서 경락의 흐름을 파악했다고 가정하 

사 그래도 역시 측정의 객관성을 당보 받을 수 없다. 동의학에시 맥진을 포삼한 모 

든 종류익 신단이나 혹은 기계룹 이용한 모든 진단온 실대 객관적일 수 없으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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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익 주관적 해석을 피할 수 없다. 진단자악 진단장비. 피진단자와 진단장비 그리고 

진단자악 피진단자 사이의 객관적 분리는 불가능하며 상호간 얽혀있다는entangled 
점이 동의학 위상성의 주요 특징이다.

3.3 고정성이 아닌 수행성으로서 위상적 존재

동아시아 전통적 사유에는 기의 존재론 익에 도의 사유구조가 세계이해를 더받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불가능하다. 도 자체가 언어로 

설명되기 어러우며 설명조차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데서 동아시아 고전철학과 임상의 

학이 출발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사유구조 안을 파헤신다고 해도 도가 겉으로 드러 

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서양 사유의 틀 안에서《도에 비슷한 사유의 무게를 갖 

는》••정신•이나 로고스를 찾는 일은 사과 열매의 씨앗 찾기악 비슷하다. 껍질을 까고 

속살을 파헤치면 씨가 나온다. 그러나 동양적 사유의 틀거리는 양파와도 같아서 양파 

껍질을 벗기고 벗거도 그 속에서 핵은 나오지 않는다. 이미 그 벗겨낸 껍질 속에 도 

가 묻어나 있어서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만을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도가 보 

이지를 않는다. 껍질이 따로 없다는 말이다. 당연한 알이지만 씨나 알맹이가 따로 없 

는 것이다. 따라시 도의 장르에서는 서구철학의 로고스 장르처럼 본질과 현상 사이의 

구획을 나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도는 사람들에게 길을 재시하며.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한눈딸지 않고 쪽 가다보 

면 도를 만날 수도 있다. 길은 목적을 배태한 방향올 이미 머금고 있다는 뜻이다. 아 

주 머나멀지만 지기 보이는 곳이 목적이라연 그 길을 따라가는 요링도 생겨나게 된 

다. 예를 들어 굽은길보다 곧은길이 더 가깝다는 우리의 직관은 유클리드 공리公H에 

서부터 존재론적 신까지 나아가 포물선 낙하법식의 과학까지 만들어 내었다. 처음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시 소여所與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이에게는 그런 공리와 법식이 

바로 인생의 대원칙이며 새계의 지표로 팁 수 있다.

반면 도는 원선적으로 길이어서 방향이 어딘가로 있기는 하지만 정해진 도착지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목적이 배태틴 길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도 길은 길이어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 길을 나설 때에는 

향하는 마음이 있지만 옥적을 잘 모를 때에는 향하는 마옴이 없어지며 단지 '향함"민 

이 있을 뿐이다. 그리나 얼고도 멀며. 소여의 목적이 없으며. 처음과 끝이 만나는 바 

로 그린 길을 디나는 이에게는 그런 인식론의 공리가 무의미해진다.

"80일간의 세계일주*는 나의 출발점이 곧 종삭지가 된다는 익미읗 지닌다. 종삭지 

가 부여받온 소여所與의 목적을 향한 그런 목표지라면 아예 길올 리날 권요가 없다.



길과 목표는 하나인 생이다. 그래시 곧은길이 제일 가합다는 공리는 처옴부터 무너지 

게 되어 있었다. _80일간의 세계일주”는 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길듭익 세계이 

며. 새게 자세가 온통 길들의 땅일 뿐이다. 그런 길이 바로 도이다. 그래시 도는 말하 

기 어렵다고들 한다. 알로 알하는 순간 이미 목적지가 들동난 것이며. 그런 들동난 

목적지를 가는 길은 이미 도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길울 가려면 우선 

기존의 공리듭읍 버러야 한다. 도를 직접 말하기는 어려우나 도의 길은 이미 멸셔지 

있었으며 길은 곧아도 좋으며 길은 굽어도 좋다. 길은 산이어도 좋고 길은 물이어도 

좋다. 길로 가는 이 길에 바로 길 아닌 길이 없는 것이다. 곧음의 공리가 아닌 립의 

공리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알이다.

3.4 임상에서 위상성이란

수렵채집하는 우리의 오랜 조상은 주어진 객체를 연결하는 길을 따라 가기만 하던 

여행객이 아니었다. 호모사피언스의 구석기 조상은 주어진 객체 없이 가장 그럴듯한 

길을 만들어가던 유목민이다. 없었던 길을 길로 만드는 유목민 조상은 걷다걷다 하루 

밤 쉬고 종 더 정착하니. 그 장소가 객체로 되었을 뿐이다. 십만 년 전 아라비아 반도 

의 어느 장소 제다（Jeddah》우치에서 인도 남부 어느 장소 센나이（Chennai》위치까지 

가던 우리 조상은 신석기 말기 이후에야 '제다'나 '샌나이’로 겨우 이름지워진 도시들 

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길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더 가다보니 정착하여 

제다’ 그 장소에 마을이 생긴 것이고 •센나이' 그 장소에 마을이 생겼을 뿐이다.

여기서 •길’ 대신에 •관계’로 대신하고. •마을' 대신에 •객세•로 단어롤 대체해 보면 

위상성익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진다 객세가 먼지 있어서 그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먼지 있어서 그 관계가 객체를 낳은 것이라는 은유가 한의학적 

위성성의 린래 뜻을 잘 보여준다.

다론 알로 히！시 옥화토금수라는 분화된 코스모스가 생기기 이전에 수소악 뻥음이라 

는 우주풀질의 미분화 카오스가 먼지였듯이. 간심비때신이라는 객체 이전에 간심비메 

신이라는 기익 관계성이 먼지 있었다는 것이 임상의료적 위상성의 목징이다

안의학적 존재론. 다론 알로 기 존재의 위상성온 다옴과 같이 정리된다.

① 위상공간은 국소적 석도로 측정팅 수 없으며 비국소적 얽임 상태증 보여순다 다 

시 알이!시 옹이나 자연물이 보여주는 위상성이란 물리적 고삭관계가 아닌 비국소 

적 유동관개에 익해 사물이 설명된다 에올 들어 경락온 압름점이나 얼관 같은 국 

소적 기하공간이 아니라 정보-S- 주고받는 비국소적 위상공간에 하！당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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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는 시구의 '부동익 동릭자 '（unmoved mover）같은 초업적 존재가 아니고 전체쯩 

주재하는 관리자도 아니다. 단지 내 몸이 환경에 조응하고 현실 상태룔 수행《운동） 

하면시 형성되는 경험-내 존재이다.

③ 객체가 관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객체 i  생성한다. 즉 미분학 상태의 기 

가 먼지 있었고 그 기익 취산과 승복이라는 상태악 조설능력에 따라 분화린 객체 

（신체로 보면 장기》가 형성된다.

④ 기능과 원리가 하나다.

4. 관계성에 대하여

4.1 기익 관계성이 실재한다

물질적 한원주의악 생물적 생기론을 긍정적인 문법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기를 이 

해하기 위하여 유물론적 이해와 생들학적 이해를 연결하는 사유구조가 중요하다는 뜻 

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연결고리룰 통해 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연결고리 안에는 

물리적인 물체. 생명체. 사상. 감각 등 다양한 형태의 존재가 포괄되어 있다. 프로세 

스익 참여자Participants in Processes이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참여（공유》향■으로써 

조화된 에너지로 발현믹는 기의 과정성으로 드러난다. 기가 항상적인 변화와 그 변화 

를 환경과 신체가 분유한다는 점에서 실재적이다.

경험의 과정Process of Experience으로서 기익 물질성은 경험의 할동자이며. 이러 

한 경험읍 동해 지속으로 번화하고 발전한다. 그 물질성의 단위는 원자론적 물질단위 

가 아니며. 주관과 객관. 나악 너. 관살자와 띠관찰자 사이의 경험하고 경험믹는 관계 

가 곧 물싱경험의 단위로 본다. 물질은 익미화된다.

기의 단위가 원자론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경험과 무관한 고립틴 객세가 아니다 기 

익 단위는 경험의 스케일에 있다. 이 의미는 기익 존재는 항상 나의 수행성과 분리립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나의 운동이 작용되지 않으면 내가 공유한 기의 존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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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실학적 전통 실재론 기익 롱살적 실재몬
L western realism synoptic realism

於 0

물라몬 실대른에서 근대파악의 

과학적 실재론으로 개승

주역에Aj 시작하여 음양오행으호 

이어져 장링거 철학과 이기론익 
주자학 그리고 둥의학厂

一챵 = 及 @>philonatu
• 원자론 성격

• 규정y 물질현상 배후익 실새1 
존재

• 운동파 사물익 분리 운동율 관 
장하논 외재적 초원자 설정

• 著변적 자기동일성 ,

• 판계적 성격율 갖논다.
• 선상과 실세의 미규정적 자연

• 운동과 사물의 미분따. 사풀 운
동익 내재된 임

• 자기은몽성파 자기조직성

포스트오디니즘 비평가로 잘 알려졌으며 유물론을 신유물론으로 재해석한 이글턴 

（Terence Francis Eagleton. 1943- ）에 따르면. 세계는 서로 맞물린 힘듭익 역동

적 복합제이며, 새계 안의 그 어느 것도 정적이지 않으며. 새게 I  해석하는 초월적인 

실대 기준은 무의미하며. 새계 안의 자기（주체》는 자기와 반대（객체》되는 힘에 서로 얽 

혀 있다. 그리고 새계의 실재는 맞선 힘들의 통일과 조화를 통해서 진학하며.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할 뿐이라고 한다.（이글런 2018, 20） 이글턴이 말한 ••세 

계- 자리에 •기-를 대체하여도 무관할 정도이며. 나는 이런 기의 실재성을 ••통찰적 

실재론”이라고 이름붙였다. 통찰적 실재론synoptic realism은 철학. 인류학 분야에서 

질과 양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신유물론new realism의 성격과 상당 부분 공유 

된다.2»

4.2 내부와 외부

주핑朱狀이 후일 지은 심술에 린한 도해 책자인 r 內外그S圖등에서 말하는 •내' 

에 비교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道. 태극. 무극. 숭고함. 신. 성. 무. 각 등의 최상 

위 개념들은 기와 일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도악 같은 포팝 개념듭이 우리들에게 어 

정게 현시되는가는 기의 추동성에 의존한다. 상위의 형이상학적 개념과 기질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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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성/정의 기는 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다.

장부관계악 표리表«관계라는 미시 관계악 화和의 관계악 맥W의 관계라는 거시 관 

계는 서로에게 유비적으로 연걸될 수 있다. 옹 안의 관계성과 몸 밖의 관계성이 시로 

고리지워질matching 수 있다는 뜻이다. 주역과 동의학이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 양익와 달리 장부관계악 표리관계는 어느 한 개인의 고립된 옹 인에시 일어 

나는 관계만이 아니라 타자의 옹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한의학의 

옹 안의 인체관계는 몸 밖의 사회관계로 고리지워져 있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한자악 의사 사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익사가 한자의 몸몰 이해하 

기위하여 한자의 옹뿐만이 아니라 한자의 삶을 같이 접속해야 한다. 한자의 가족 관 

계나 사회적 위상과 물질적 조건 등은 환자 몸의 내부 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관계《1》장부관계는 한의학 기초론에서 다루며. 관계（2》표리관계는 임상학과 연관 

되며. 관계（3》사외관계는 사외적 조건에 영향받으며. 관계（4》새계관계는 주역과 같은 

철학적 자연관의 문제악 연관된다.

네 가지 관계들은 서로에게 연결된 내적 연결망을 구성하는대. 이는 추상적인 관 

념의 연결망이 아니라 설저하게 구체적인 경험의 백터망이다. 경험의 연결망은 임상 

과 분리할 수 없는 동의학의 존재론적 운명이다.

i 호 히^T크리지?R1 월왼-연걸 앙척

옹 안의 미시 관계 음 밖의 거시 관개

_ 츠任豆게 ■

오장육부 사이 

관계

EZSMZÜ
호장 포후오î— 

외현오관 사이 

판개

언간과 인간 1 
사이익 和익

관계 I

!=_썩개판계 1

관계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몸의 오행 기관과 자연의 오행체는 일접이 관계맺어진 네크워크의 맥이다

② 객체가 실재하기 이전에 관계가 언지 실재한다.

③ 관계는 임들의 내부적 액락과 익부와의 조화에시 방현된다.

④ 주관과 객관. 나악 너. 관상자악 리관살자 사이의 경임하고 경험되는 관계가 곧 

물심경힘의 단위로 본다 물실온 익미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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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체성에 대하여

5.1 자연-사회-인체-심리익 동형성

한의학의 자연주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연속성만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외 그리고 자연 사이의 연속성을 알하고 있다. 사외 영역올 빠트리고 한의학을 말 

경우 한의학의 정체성은 분석과학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형이상학적 우주론의 허상으 

로 빠지기 쉽다.

한의학의 정체성은 인간과 자연간의 자연주익적 연속성을 내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체•사외-자연（우주》익 연속성. 더 나아가 자연-사외-신체-심리적 지향성의 

연속성을 내포한다.（雷順群 199이

＜자연-사외-인체-심리익 동형성＞

f 사 연 （g자ᄈ, 早추》■ I

ô ,__r L 1 .
「 사 g （집단.군십） 1

， 丄 ■ ÔI 인 ＞4 （사1ᆻ ■
ü V

| 심 리 ＜이을》 ■

이러한 자연주익의 구조는 이미 r내경J익 자연관 모형에서부터 발단되었다. 예를 

들어 자연의 지리. 기후의 변화는 인체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풍토, 역사. 그리고 사외적 관습에까지 영향을 준다.

r동의보감J  內SS 재1권에 실린 r素問J의 인용몰 보면 신기정의 힘의 균형 혹온 

오장육부악 행정 직재를 직섭 연관시키고 있다. •사람의 옹은 하나의 나라와 같다-라 

고 한다.（人身«—國》이 내용은 실재로 포박자指朴구익 글을 인용한 것이지만 r내경 

J에시 r상한론J을 거시 r동의보강J 전편에 흐르는 자연주익 인간관의 한 단편이라고 

말 알 수 있다.

5.2 개인 양생에서 공동채 양생으로

공동세 양생 없는 개인 앙생은 무익미하다 개세악된 생生온 지구 생명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앙세내경의 시대가 아닌 오-익 자본주의 사외에시 개인 양생온 필연적으 

로 著명등 생명사병만 앙산하게 된다 개인 양생은 개인듬 사이의 경쟁과 추돕을 야 



기한다. 그래시 인간 전체의 평균 기대수명은 늘어나도 정신-신체 기반 건강수명온 

기대수명에 못 미치게 된다. 개인 양생은 자기만의 생리 활성화에 필요한 지구자린을 

무한정 소비하러는 소유욕망에 빠지게 되어 필연적으로 지구 차린익 손피악 부조화룰 

낳는다.

생명은 실제로 공생共生symbiosis 안에서 현실화된다. 20-30조 개의 세포로 모아 

진 내 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40-50조 개의 박테리아는 나와 더불어 10억 년 이상 

인간의 몸과 공진화coevolut ion했기 때문이다. 인간과 꿀벌은 진학계통상으로 시로 

무관해보이지만. 나악 꿀별의 위상관계는 매우 가깝게 근접해있으며. 그 생명성 근접 

성올 이 글에서 공동체성으로 표현했다. 생물학적 양생과 사외적 양생이 시로 아우르 

고 함께 어울러야 비로소 나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지구도 잘 살게 된다.

한의학은 공동체 양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학문이다.「항재내경j은 기본 

적으로 r易傳 /K辭J에서처럼 ••음과 양익 상관적 관계7—除一隔之讀道》의 린리를 이 

어받았지만. '자연-사외-인체-심리 동형성 구조’에서 자세히 논의했듯이 하늘과 땅（天 

벤）만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악 정신까지도 음양 사이의 상관적 변환구조 안으로 용수 

시켰다. 음양 변한구조는 음과 양이 도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지만 둘로 분리되어 대 

립-배척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채 생명이 그러하듯이 공생의 상관성으로 드러난다. 

••황제내경j ＜음양응상대론＞（陰隔應象大論） 편（소문）에 나온 •음정양조-fêSK段의 논 

리로서.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익 기능과 비슷하게 조膜악 

정靜의 대립쌍 개념은 거꾸로 조화와 공존의 유기체 공조 작용을 보여준다.

나아가 ＜생기통천론＞（生氣通天論》편 （소문）에시도 ”松隔離決. fS氣乃絶-（3장 2절》 

로 표현하여 음양이 서로 분리티면 생명의 정기는 금방 끊어져 버린다고 했다. 이런 

음양의 관계는 몸 안의 오장육부에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사는 世會에도 작용한다. 음양의 상관적 구조가 나악 일체만물의 타자 사이 혹은 나 

악 내가 속한 사회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생이며 공동체 양생론이다.

공생은 자기중심적 지역이나 개별 집단이라는 규범적으로 재한된 닫인계가 아니라 

좁게는 조段악 정靜을 조학하고 님게는 일옴일양의 변한구조를 수용하는 （인간사외 i 

포함한） 만물자연익 열린계를 바탕으로 가능해진다. 그런 열린계를 •공동세•라고 표현 

한 것이다. 그 공동체 양생이란 앞서 논의했던 위상공긴에시 작동된다.

개인들의 고립공간에서 탈출하여 생태학적 위상공간을 공유하는 일이 소중하다 

자연과 문학의 합행. 동양과 시앙의 소통. 구체적으로 한의학-설학-사외과학-자연과 

학익 학문연대를 통해시 공동체 양생을 실현할 수 있다. 이재 그 설악적 기초 I  정립 

하고 구체적인 실신론을 구현하는 일이 우리의 과재다

구체적 한의학익 관짐에서 봅 때 공동체성온 다옴과 같이 논익팁 수 있다 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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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 존재론의 가장 큰 특징온 인간이 자연의 부분이며. 기후-설기-조직-문화악 같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자기 항상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작은 우주와 같은 소 

산계라는 점이다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립 수 없으며 조화로운 내부공동세 구성체일 

때 비로소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개인 양생은 항상 공동체 양생과 분리될 수 없 

다. 구체적으로 오장육부도 음양오행익 상생（相生》및 상극（相했》린리에 따라 시로 

돕고 견제하며 유기적인 균형체라는 점에서 내부 공동체에 해당한다. 개인 혹은 개체 

는 보는 시선에 따라 내부 공동체의 외곽으로 보이고 또한 어떤 때는 외부 공동체의 

진영으로 보일 뿐이다. 개체는 공동체의 부분적 과정이다.

심리악 신체 사이의 관계도 마산가지다. 노S.  희S.  우憂. 사®. 비悲. 공».  경* 

과 같은 실정은 장부 신체에 직접 영향을 주고 상호 선동을 하여 결국 질병으로 유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의 감정은 타인과의 관계나 사외적 스트레스 혹은 소외감 등 

익 공동체 문재에서 촉발되고 확산되는대. 이는 공동체의 사외적 건강이 개인의 신체 

적 건강에 직접 투영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의학에시 익사가 환자 i  치료하는 경험이란 의사라는 주체적 관점에서 환자라는 

객체룹 관리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한의학적 경험이란 주체가 객체에 참여하고 

객체가 주채에 응답하는 공동체적 협동과정이다. 경험은 주채적 경험이 아니라 주세- 

객체의 비분리된 경험을 익미한다. 그래서 경락을 따라 경혈에 심을 놓는 의사의 치 

료행위는 능동체로 되고 환자가 수동채로 되는 이분법적 경험이 아니라 의사의 경락 

과 한자의 경락이 만나는 삼여의 경험이며 더 나아가 자연의 연결망과 환자의 경락연 

결망을 접속시키는 공동체의 경험이다

예를 들어 항재내경에서 양생은 먹고 자고 움직이는 개인 차원의 일 익에 마음의 

안녕과 조화 그리고 타인과 자연물을 포함한 타자와의 관계적 조학에서 가능하다고 

알하고 있다. 황재내경이나 동의보강이나 대부분의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예방의학을 

강조하는대. 예방을 뜻하는 미병未痛 치유란 질병으로 발현되거나 분학된 상태 이전 

미분화 상태를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미병 치유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 

체의 실병-미발현 상태. 즉 건강한 사외공동체를 유지하고 향상시킹으로써 비로소 개 

인 앙생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동체 양생이란 사외문화적 접합체이며 지구 차린의 

공생 의학을 말하는대. 바로 그것이 한의학의 미래다.

공동세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개인 혹은 개세는 보는 시선에 따라 내부 공동체의 익곽으로 보이고 또안 어떤 때 

는 외부 공동체익 진영으로 보일 뿐이다. 개세는 공동체의 부분적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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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물학적 공생共生symbiosis은 사회적 공동체성과 동등 개념이다.

③ 칠정의 개인적 심리는 사외의 공동채 의식에 직접 영향을 주고받는다.

④ 익사의 치료행위는 주체가 객체룔 관리하는 이분법적 경험이 아니라 의사의 경락 

과 한자의 경락이 만나는 참여의 경험이며 더 나아가 자연의 연결망과 한자의 경 

락연결망을 접속시키는 공동체의 경험이다.

⑤ 특히 예방의학. 즉 미병未病 치유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시 가능하다.

6. 생태적 통찰의학의 방향 : 횡단과 확장

6.1 통찰의학의 통문화성: 천연물질 사레로 본 과학성 구획기준

천연물질 은행나무 임이라는 생물자린을 독일의 재약외사나（1981년》한국의 재약외 

사에서（1985년》분석과학적 방법으로 징코민이라는 이름의 기능성 물질로 추출하면 

그 처방은 과학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일한 신연물질을 시골의 조그만 한의린에서 

다려 억는 약으로 처방하연 이른바 “비과학”으로 절하되는 것이 현실이다.

신종 플루가 유행하면서 잘 알려진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의 타미플루는 중국의 내 

륙지역에서 생산된 딸각회향이라는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기능성 익약품이다. 타미플 

루가 나오기 이천 년 전부터 딸각회향은 민간 처방약으로 사용되어왔지만 현대산업익 

사업 기반 타미플루는 “과학”이고 한방의 인간 기반 딸각회향 처방은 '비과학-으로 

차별되고 구획되고 있다. 민간에서 이선 년 동안 사용되었던 생약 팔각외향도 ••약효 

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의 학학구조”가 분석학으로 실증립 경우 •신풀질•익 과학으로 

바연다.

이와 동일한 논리에 따르면 아스피린익 역사는 두 번의 신물질 탄생의 영광을 누린 

생이다. 3신 년 동안 비과학이었던 진통해열 효과의 버드나무 업질에서 해열제 기능 

익 활성부분을 찾아냄으로씨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륵허플 받으면서 과학으로 탄 

생했다.（1899년） 그 이후 아스피린의 부작용으로 알러졌던 항응고 현상이 되러 항혈 

전 약효로 새롭게 인식침으로씨 동일 물질이 신물질로 재탄생한 효과를 누리게 되었 

다. 정학히 말하면 신물질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리적 부작용을 항-병리적 

약효로 전한 시켰다는 대 그 신물질의 의미가 있다. 항-혈전제로시 태어난 두 번째 

신물질은 논리적으로 보면 인과적 귀결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다.

개동쑥에서 아르태미신artemisinin올 추출하여 말라리아 치료제률 개발한 중국의 

유유Youyou Tu 교수는 그 업적으로 2이5년 노멜 생리약상 받았다. 1600년 전 이미 

알러진 한방 약재 관런 고대 익학시《주후비급방（H後W念方》》이 있다 이 책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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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시대의 의학자인 갈홍（送예의 지술이다. 톡히 학실（알라리아》에 대한 내용 중에 

개똥쑥을 할용한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유유는 이 기록을 통해 영감을 얻어 아 

르테미시닌 연구를 시작하여 성과룹 냈다.

동의학이 과학인가의 문재는 앞시 다룬 동의학의 진단과 처방이 과학적인가의 문재 

와 더 나아가 동의학의 설학적 새계관 즉 그 자연관과 인간관이 과학적인가의 문제로 

구분된다 동의학이 비과학이라는 평가롤 받고 있다면 그런 비과학 명가에 대하여 동 

의학은 스스로 선결해야 할 문제점을 맞서야 한다. 진단과 처방의 역사적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동의학의 장르악 현대과학의 장르는 차별과 우위비교의 영역이 아니라 

차이악 공존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학적'이라는 기준은 자본 중심의 글로벌 기업들에 익해 독점되고 있다. 동익학익 

한방 의료도 분석과학적 방법론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한의과 대학이 

나 중국 중의학대학 석박사 학위논문 주재유형을 보더라도 논문이 다루는 소재는 한 

방이지만 방법론은 실험실 분석과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 

다 다른 한편 우리는 자연 안의 다양한 천연물질 중에서 합의된 약재가 되고. 후대 

로 계승된 생약물질들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약물질들은 시구 분석과학익 기준으로 비과학 장르로 여겨질 수 있지만 통 

합과학의 기준으로는 선택된 소산물로서 경험과학의 정당성을 가실 수 있다. 이런 의 

미의 정당성은 분석과학의 수단으로 좁혀진 과학의 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사 

회악 과학이 얽힌 역사-사회-물질 과학의 통합적 외적 기준을 충족한다. 중의학 연구 

자 시빈Sivin. Nathan 교수는 이런 동의학의 통합적 익적 기준을 중국의학익 특성이 

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다문화성 혹은 •통문학성'《multicultural, mutual 

understanding in the intercultual and intercivilisational confrontations） 이라 

고 표현했다.（Needham/Sivine 2004. 13）

과학은 검증이 완료된 물질 영역에 재한되어 있지 않다. 동찰의학은 오히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장재적 검증성을 과학 범주로 홉수한다. 마치 양자 세계의 미시영역이 

나 신세물리학의 거시영역 혹은 대부분의 생명과학 영역에서 밝혀지지 않은 대부분의 

미검증 분야들을 ■비과학'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마산가지로 기익 영역과 같은 통 

잘익학의 선연물이나 임상분야들을 비과학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만약 분석주의 관 

찰의학만을 과학으로 상는다면 그런 구획기준은 근대성의 오만일 뿐이다.

6.2 통찰의학익 과제 : 침단성 문제

한의학익 임상 행위는 사외적 문학 행위다. 임상 행위는 단순히 옹에 대한 의료지



식으로만 해걸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한의학의 설학적 우주론만으로 해걸되는 것이 

아니다. 한의학이 통살의학으로서 의학적 담론을 수행하러면 첫째로 자연과 인간의 

연결망을 조망하는 성학적 자연관을 필요로 하며. 둘째 의료 주체가 속한 사회에 대 

한 사외인식을 연습해야 한다. 셋째 사람마다 다른 옹의 차이를 파악하러는 관찰력I 

중시하면서도 자연과의 조화플 통찰하는 중층적 침단성을 포용하고 확장해야 한다. 

쉽게 말해시 과학과 문화. 동양과 시양. 전통과 현대룔 횡단하는 연결선과 연결맥을 

찾아가야 한다.

침단성transversality은 통찰의학익 가장 큰 과재이며 방향이다. 통찰익학이 뜻아는 

칭단은 상대몰 재압하거나 일방적으로 홉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는데시 가 

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침단은 통합이나 일린화가 아닌 객체적 이질성을 포용하는 서 

로에게 응답하는 일이다. 칭단은 획 보기에 갈등과 불일치를 유발하는 듯 여겨지지만. 

오히러 차별이나 억압이 아닌 명등한 차이와 다양을 생성하는 내부 동력이다 륵히 

의학에서 차이악 다양성은 상대방에게 혹은 서로가 시로에게 정동affect을 주고받는 

동반 확장의 가능성을 높인다.

• •침단”은 종합이나 통합과 다르다. 시로 간 칭단은 타자f 인정하는 익부-통살은 

물론이고 자기의 존재를 안에시부터 접촉하는 내부-름찰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외재 

적 종합은 내재적 분석을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기에 대한 내부롬찰 없이 타자 

와 종합하거나 통합팅 때 자기는 사라지며 타자에 종속된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전통의학 혹은 한의학이 현대 생의학과 칭단하리는 프로젝트들은 한의학 내부에 대한 

보편적 공부에 눈올 부용리야 한다.

논문에시 강조한 ••통살의학"이 갖는 관창의학과의 차이는 신유물론 설학자 해리웨 

이악 K 버라드가 재시한 반영주의악 회정주익 방법론에 맞취（Barad 2007. 89-9이 

재구성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아래 표로 만돕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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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반영주익reflection 기반 

관상의학
회정주익diffraction 기반 롱상익학

0 一1厂
거울시동rmironng 대상을 변화악 운동올 설경하기 위하여

요사한 경과가 주채가 객새에 상여한다.

진리다 （과학객관주익》 수행론》

0
• 원자혼 성격 • 위상성과 판개적 성격

• 물질 현상 배후 실새/실재 존 • 실새 부정. 주객새 연경망

재 • 운몸과 사물의 미분화. 물질 운

• &동온 외부 작용력으로 동성

• 붙변성익 업학 • 변화악 항상성의 연걸망 정학

자기동일성익 존재른: 

인간온 관살자로서 자연과 

분리된다 자연율그대로 

반영（오방》하논 서술이 진리라는 

전롱 실재른으로서 과학

개채존재른이 아닌 공듬채 존재른: 

옹의 기률frame과 자연의 기暑은 

등형적이며 서로에개 얽혀있논 

합생 concrescence 파정

1厂 一1厂

주관적 인간과 객관학 자연익 운동-관계-위상-공동새익 설학적

이분법 기초:

전롱적 실재른 realism
t

룡실적 실재은 synoptic realism

j 한의학 자연관과 임상기초론 1

• 칭단익학transversal med 서로익 정동affection율 인정하여 동반적 

장재성 확장

• 룡합이나 일원화가 아닌 객새적 이칭성《갈둥과 볼일시）몰

ffûarticjlation 系 P1

• 별섬 : 항재내경의 인식론적 구조 （MfS堅 1988. 6장》

항재

내경

1

자연하「1 귀신몰 임지 합는다.

1 인과른기 질병인이 다 있시안 노술되지 않아서 인식되기 어업다. 1

련玄] 자연의 운행원리논 인간에게도 마산가지로 적용된다. 1
익 «J

그

감각론 [ 오정옥부 변하에 대용익논 감각（감정》익 변화가 있다. 1
 分philonatu

변화론 몸은 항상적이지만 정새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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